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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 of incivilit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Subjects were 140 nursing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Burnout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incivility but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Factors affecting burnout were 
satisfaction with major-dis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ajor-average, social support, grade, 
and relationship with peers.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had the greatest effect on 
burnout, explaining 41%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According to this study, dissatisfaction with major was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hat can reduce dissatisfaction with major and 
increase social support and relationship with peers in order to lower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a systemic management of fourth-grade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clinical practice 
is necessary to reduce the level of clinical practice.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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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기르며 의사소통능력과 기본 간호술을 적용해 보고 문제해결능력을 익힐 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갖추게 된다[1]. 최근 정보의 대중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임상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2]. 이에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교내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직접 터득하게 되는 교과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3].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은 물론 임상실습을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높고
[4],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 불면, 불안, 우울증이 나타나고 임상실습에 적응하지 

못하며 결국 실습과 관련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5]. 간호대학생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소진정도가 높은데[4], 특히 실습 시 경험하는 소진은 이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학년,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 임상실습 만족도[6]와 완벽주의 성향, 

극복력,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실습동료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게 되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례함은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가 모호한 상호 존중해야 하는 근무지의 규범을 위반하는 

낮은 강도의 일탈된 행동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7].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기관관계자 등의 

무시나 무관심, 불쾌한 표정, 생각 없는 행동, 비꼬는 행동, 귀찮아하는 표정 등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례함이 이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8], 직업으로 임상간호사를 선택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9].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에 관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은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내적 자원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극복하여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내기도 하고 정서적 문제나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10].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했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적응을 할 수 있는 극복력은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고 

낯선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진다[11].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은 임상실습 시 다양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과 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13].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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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의 인정과 지지는 자율성이 발달하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학업과 취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문제 상황에 

대한 갈등을 완화시키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14]. 이에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소진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소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3,14], 무례함[7,9], 정신건강[6], 감정노동[15]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긍정적 측면의 극복력,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수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 

및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 및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 및 소진의 정도를 파악
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경남에 있는 대학교 중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

을 이용하여 산출했을 때,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1-β) 0.80, 효과크기 .15 (medium), 

예측변수 10개(극복력, 무례함, 사회적 지지, 성적, 거주형태인 부모동거, 한 부모 동거, 자취,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부속실습병원)로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118명이었다. 탈락률 20%을 고려하여 140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이 없어 

100% 모두 최종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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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무례함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무례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 Th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16]을 번역한 도구[9]를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 전 메일을 

통해 원저자와 번역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자주’에 4점, ‘자주’에 3점, ‘가끔’에 2점, ‘드물게’에 1점, ‘전혀 없음’에 0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2) 극복력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측정한 도구[17]로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 

전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5

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이루어졌다.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3) 사회적 지지
Park [1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25문항을 학생에게 적합한 18문항을 발췌한 도구
[19]를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 전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 및 수정한 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 문항으로 ‘아주 많이 그렇다’에 5점, ‘많이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약간 그렇다’에 2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고, Woo [19]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7이었다.

4) 소진
일반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말라크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20]를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21]를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 전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 및 수정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런 편이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으로 이루어졌다. 하위 범주는 정서적 탈진(1–5번), 냉담(6–9번), 무능감(10–15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능감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하위도구의 신뢰도는 정서적 탈진 .85, 냉담 .78, 무능감 .73

이었으며, 수정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1]에서의 하위도구 신뢰도는 정서적 탈진 .86, 냉담 

.82, 무능감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I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INJE2018-07-004-001)을 받은 후 2018년 8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부산, 경남에 있는 대학교 중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의 취지와 목적, 참여의 자율성, 개인 정보 

비밀 유지를 설명 후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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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지 작성 후 즉시 회수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 및 소진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t-test와 analysis of variance로,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4.3%이었고, 평균 연령은 22.6세였으며, 학년은 3학년이 59.3%(83

명)이었다. 종교는 70.7%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가 62.1%이었으며, 

학점은 3.01이상 4.0이하가 75%이었다. 입학동기는 42.9%가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7.9%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7%이었으며,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86.4%가 ‘좋다’로 응답하였다.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는 66.4%가 ‘수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의 관계’로 응답하였으며, 64.3%가  

‘실습부속병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 소진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4점 만점에 평균 0.54 (standard deviation [SD] 

0.56)점이었고, 극복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3 (SD 0.43)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25 (SD 0.84)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임상실습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2.81 (SD 0.51)

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학년(t=−3.41, p=.001), 전공만족도(F=25.36, p<.001), 

임상실만족도(F=31.24, p<.001), 실습동료와의 관계(t=3.83, p<.001),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
(F=3.43,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 소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소진은 극복력(r=−.36, p<.001), 사회적 지지(r=−.36,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무례함(r=.23, p=.008)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임상실습소진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소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 등 5개를 포함하여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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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항목인 전공만족도(만족기준), 

일상실습만족도(만족기준),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실습 동료들과의 관계 기준)은 가변수
(Dummy variable)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전 오차 항들 간에 자기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871로 오차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하여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공차한계는 

.88~.94로 모두 .10 이상으로 값이 나타났고, VIF는 1.14~1.07로 모두 10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는 다중 공선성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전공만족도-불만족(β=.37, p<.001)이었고, 전공만족도-보통(β=.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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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0)
Variables Categories n(%) M±SD
Sex Male 8 (5.7)

Female 132 (94.3)
Age (year) ≤21 63 (45.0) 22.6±3.1

22–23 50 (35.7)
≥24 27 (19.3)

Grade Junior 83 (59.3)
Senior 57 (40.7)

Religion Yes 41 (29.3)
No 99 (70.7)

Residence With parents 87 (62.1)
With single parent 6 (4.3)
With grandparents or relatives 3 (2.1)
Self-catering 44 (31.4)

Academic achievement ≤3.0 22 (15.7)
3.01–4.0 105 (75.0)
≥4.01 13 (9.3)

Motivation for admission High school record 13 (9.3)
Recommendation of others 34 (24.3)
Volunteer spirit 19 (13.6)
Employment rate 60 (42.9)
Nurse's good image 14 (10.0)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15 (10.7)
Average 44 (31.4)
Satisfaction 81 (57.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 21 (15.0)
Average 48 (34.3)
Satisfaction 71 (50.7)

Relationship with peers Average 19 (13.6)
Good 121 (86.4)

A difficult relationship in practice Head nurse or general nurse 93 (66.4)
Someone else (medicine, exam room, etc.) 11 (7.9)
Patients and carers 25 (17.9)
Practical colleague 11 (7.9)

Affiliated hospital Yes 50 (35.7)
No 90 (64.3)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Degree of Incivility, Resilience, Social Support, Burnout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N=140)
Variables M±SD Range (min–max)
Resilience 3.73±0.43 2.29–5.00
Incivility 0.54±0.56 0.00–2.75
Social support 3.25±0.84 1.22–5.00
Burnout 2.81±0.51 1.60–4.20
M±SD=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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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사회적 지지(β=−.26, p<.001), 학년(β=.20, p=.004), 실습동료와의 관계(β=.17, p=.016)

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1%이었다(F=19.94, p<.001) (Table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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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Burnout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N=140)
Variables Categories M±SD t/F (p) Scheffé test
Sex Male 2.97±0.37 0.92 (.356)

Female 2.80±0.51
Age (year) ≤21 2.77±0.46 0.34 (.715)

22–23 2.84±0.52
≥24 2.83±0.59

Grade Junior 2.69±0.49 −3.41 (.001)
Senior 2.98±0.49

Religion Yes 2.80±0.52 −0.13 (.893)
No 2.81±0.50

Residence With parents 2.80±0.54 0.68 (.563)
With single parent 2.62±0.50
With grandparents or relatives 3.13±0.77
Self-catering 2.82±0.41

Academic 
achievement

≤3.0 3.02±0.52 3.03 (.051)
3.01–4.0 2.78±0.51
≥4.01 2.63±0.32

Motivation for 
admission

High school record 2.79±0.44 1.24 (.299)
Recommendation of others 2.78±0.57
Volunteer spirit 2.78±0.43
Employment rate 2.89±0.51
Nurse's good image 2.57±0.47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a 3.38±0.43 25.36 (<.001) a>b>c
Averageb 2.98±0.47
Satisfactionc 2.60±0.4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a 3.28±0.47 31.24 (<.001) a>b>c
Averageb 2.99±0.37
Satisfactionc 2.54±0.44

Relationship with 
peers

Average 3.20±0.54 3.83 (<.001)
Good 2.74±0.47

A difficult 
relationship in 
practice

Head nurse or general nursea 2.83±0.50 3.43 (.019) d>b
Someone else (medicine, exam room, etc.)b 2.42±0.58
Patients and carersc 2.77±0.42
Practical colleagued 3.08±0.51

Affiliated hospital Yes 2.87±0.47 1.20 (.231)
No 2.77±0.52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Incivility, Resilience, Social Support, Burnout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Variables r (p)

Resilience Incivility Social support Burnout
Resilience 1
Incivility −.09 (.309) 1
Social support .29 (<.001) −.36 (<.001) 1
Burnout −.36 (<.001) .23 (.008) −.36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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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무례함의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0.5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평균 1.18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낮은 것이나, 두 논문에서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점수는 공통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례함은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과 같은 가시적인 행동에 한정되지 않고 

무시하는 언행이나 표정,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말투나 눈빛 등의 비언어적, 비존중적 

행동이 포함되지만[16],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관계가 갖는 특성상 선배나 연장자의 언행에 

대해 허용적임을 볼 때[23],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무례함을 경험하였음에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낮은 정도의 무례함이라 해도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은 

소진을 유발하므로[16], 이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점수가 

평균 3.56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 57.9%의 대상자가 만족한다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에서 50.7%의 

대상자가 만족한다로 나온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극복력은 회복탄력성, 회복력, 

탄성과 같은 맥락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여 적응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25], 

개인의 극복력 정도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실습 시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학교 시기동안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5].

한국간호평가원에 의하면 국내 간호교육 임상실습은 1,000시간 이상이 요구되는 

필수교육과정이다[26].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호교육의 완성을 위해 임상교육을 통한 실제 

임상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학생이 습득한 이론교육과 간호술기를 적용하며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시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소진 

정도를 낮추고 임상실무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역량강화 특강 프로그램 등의 교양 강좌 

개설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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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Burnout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N=140)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Constant 2.41 0.282 8.56 <.001

19.94 <.001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0.61 0.114 .37 5.35 <.001 .15
Average 0.36 0.074 .33 4.79 <.001 .26

Social support −0.16 0.040 −.26 −3.96 <.001 .34
Grade 0.21 0.070 .20 2.95 .004 .38
Relationship with peers 0.24 0.099 .17 2.45 .016 .41
SE=standard error; Adj. R2=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Dummy variable: reference=satisfaction, Durbin-Watson: 1.871, Variance Inflation Factor: 1.14–1.07.

https://kjwhn.org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부산, 경남, 경북지역 3,4학년 간호대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9]

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점수가 평균 2.81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62.1%가 부모와 동거하고, 대상자의 86.4%가 실습동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감소하며,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심각성도 감소한다는 연구[28]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게 

하고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존재의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개인의 관계망 구성과 정서의 표현, 

격려, 이해 등의 원활한 감정 교류와 상담을 위한 학내 정규 상담시간을 마련하고 솔직한 

임상실습의 조언이나 충고를 위한 병원 내 간호대학생과 실습병동 간호사간의 프리셉터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소진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 점수가 평균 2.92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42.9%가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였고, 대상자의 64.3%가 실습지가 부속병원이 아니라고 응답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습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소진정도가 높은 것은 안정적인 실습을 위한 주요 

실습지가 부재하여 여러 병원의 낯선 환경에서 실습하기 때문인 것으로[6], 실습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간호대학생의 소진 정도가 더 높게 나온 연구[5]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지는 교육기관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대부분 여러 기관에 임상실습교육을 

의뢰하는 현실이므로 각기 다른 여러 병원에서의 낯선 병원 환경에서 오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꾸준한 상담시간,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하다[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학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동료들과의 관계,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 학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간호대학생의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6,9,12]가 이를 뒷받침 해 주며, 

이는 4학년 간호대학생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과 등 특수부서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좀 더 심화과정의 실습환경과 국가고시를 비롯한 학업의 부담감, 취업과 진로의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소진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습 전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미리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오리엔테이션과 실습지도 및 개인별 상담을 강화하여 정신적.신체적인 소진을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의 상관관계에서 

소진은 극복력,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무례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복력과 소진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5], 사회적 지지와 소진이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9]와 무례함과 

소진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12,22]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극복력과 사회적 지지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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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임상실습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호사의 무례함을 낮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소진의 영향요인은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학년, 실습동료와의 

관계이었으며 모형의 41%이었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소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5,6]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42.9%가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전공만족도에 불만족 10.7%, 보통이다 31.4%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학과선택을 하기 보다 

향후 갖게 될 직업을 고려하는 이유로 이들에게 입학 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성장 해 갈 수 있도록 교수-학생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전공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개념형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친구, 교수, 

실습동료 등과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실습동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심리적.신체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특히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난 4학년 간호대학생의 소진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소진은 극복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소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높았고 60%이상의 학생이 부속병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습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임상실습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간호술기를 적용하며 의사소통술을 개발하고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지만[27], 실습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간호대학생의 소진 정도가 더 높게 나온 연구결과[5]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은 타 기관에서의 실습환경으로 이들 개인이 지닌 극복력보다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소진은 

이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소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소진과도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관계가 갖는 

특성상 선배나 연장자의 언행에 대해 허용적이며[23],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무례함이 낮아 이들의 소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극복력과 무례함과 같은 요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부산∙경남 4개 대학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생만을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무례함, 극복력,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불만족, 전공만족도-

보통, 사회적 지지, 학년, 실습동료와의 관계로, 이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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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줄여주고, 이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실습동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줌으로써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4학년 간호대학생의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실무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근거로 

이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 연구 및 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극복력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물론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병원 및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임상경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임상실습병원과 학교가 산학으로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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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university students.

• What this paper adds?
This paper revealed that burnout were satisfaction with major-dis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ajor-average, social 
support, grade, and relationship with peer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hat can reduce dissatisfaction with major and increase social 
support and relationship with peers in order to lower burnout level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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